
행복의 건축을 읽고 

 

 알랭드 보통의 ‘행복의 건축’은 딱히 건축가를 위하여 쓴 글은 아니었다. 알랭드 

보통 또한 건축가가 아님에 또 한번 놀라게 하였다. 이 책을 통하여 건축은 한가지 

전문 분야가 아닌 여러 학문의 종합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행복의 건축은 건

축가들을 위해 책을 쓴 것이 아닌 어떤 사람이든 읽을 수 있게 쓴 책이다. 이 책은 

모든 사람들의 관점이 다른 것을 생각하여 우리들에게 건축을 보는 관점을 얘기해 

준다. 책의 내용은 “행복을 위한 건축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행복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초점으로 행복의 관점과 건축의 아름다움에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내용이 감명 깊었던 부분이 많아 감명 받았던 부분들과 주관적 생각을 같이 써내려

가며 이야기 해보려 한다.  

 

 “건축의 의미를 믿을 때 그 전제는 장소가 달라지면 나쁜 쪽이든 좋은 쪽이든 사

람도 달라진다는 관념이다.”라는 말이 있었다. 이 말을 읽으면서 건축이 사람을 바

꿀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감명을 받았다. 나는 건축을 통해 사람과도 소통할 수 있다

고 생각한다. 건축가가 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그 사용자를 생각해 용도, 목적 그리

고 사상을 넣어야 되고 또한 이 생각이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전해져야 된

다고 생각한다. 발터 그로피우스의 바우하우스를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바우

하우스는 건축면의 한 면을 유리를 사용한 커튼월로 처리해 건축물 내에서 자신이 

실내에 있는지 실외에 있는지 애매모호한 느낌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느낌은 그로

피우스가 건축물에 있으면서도 자연에 있는 듯한 느낌을 의도한 것이다. 이처럼 건

축가의 의도를 제3자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책을 읽다보면 “궁극적으로 건물이 어떤 모양인지, 천장에 무엇이 있는지, 벽을 어

떻게 처리하든지 별 상관이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 뒤에

는 “이와 같이 거리를 두는 자세는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해서가 아닌 아름다움이 

부재하는 곳에 마주했을 때 슬픔을 빗겨가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나는 이 부분에 대해 공감이 가지는 않았다. 아름다움이 부재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내 생각으로는 건축물에는 모두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모양을 하든지 

간에 건축물은 사소한 하나하나에 보다 많은 것을 함축하기 때문에 모든 건축물에

는 아름다움이 스며들어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장식이 없는 심플한 집이 있다면 

이 집은 심플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미스 반데 

로어 또한 “less is more”을 주장하며 심플함을 강조하였다. 부분부분의 내용들이 아

름다움을 품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술품 중에서도 피카소가 그린 입체파 그림들은 

언뜻 보기엔 못 그렸다고 생각 할지 몰라도 그 내용을 파고든다면 안에는 함축적 

의미가 숨겨져 있으며 그 내용이 무궁무진하다. 이렇듯 건축물에는 사소한 곳에서

도 아름다움이 나오고 그 내용들이 다 다를 것이다. 

 

 책 내용중 워드성이 나오는데 앞쪽은 고전주의 풍으로 지어져 있고 뒤쪽은 고딕 

풍으로 지어져 있다. 부부의 의견이 맞지 않아 건축가의 의견으로 반반 나뉘어 앞



과 뒤의 스타일이 다른 것이다. 이 건물을 보고 먼저 참신하지만 전하고자 하는 내

용이 반만 이야기를 해주는 건물이란 생각이 들었다. 지금에 와서도 작은 별장을 

지어도 부부끼리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티격태격 하고 건축사들을 애먹게 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고 들었다. 그렇다고 반반을 짓는 것은 건물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반만 보여주는 것 같다. 건축은 완성을 했을 때 비로소 완전한 아름다움

을 느낄 수 있는데, 반만 보여주면 그 아름다움의 느낌이 끊기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끊긴다. 카를 프리드리히 싱켈이 “유용하고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것을 뭔가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건축의 의무다.”라고 말했고 조지 길버트 스콧

이 “건축이 단순한 집 짓기와 구별 되는 것은 장식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 두 

건축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건축은 아름다움을 표현해야 하며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장식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장식은 건축물에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표현방법이다. 장식을 통해 건

축물의 느낌을 바꿀 수 있고 보여주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할 수도 있다. 평범한 

스칸디나비아의 도자기 세트와 장식이 화려한 세브르의 자기 세트에서는 서로 구별

되는 성취 개념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평범한 도자기 세트는 민주적이고 우아하

고 서민적인 느낌을 주는 반면 장식이 우아한 자기 세트는 계급사회의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장식 하나 만으로도 그 느낌을 확실히 표현할 수 있다. 르 꼬르뷔지에는 

모든 장식을 혐오했다고 한다. 그의 건축물 빌라 사보아가 대표적인 예이다. 빌라 

사보아는 어디를 찾아봐도 장식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그는 아마도 이런 심플한 

것에 있어서 건축의 주관적 관념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도 그의 나름대로 

장식대신 심플함으로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표현했을 거라 생각하니 그의 생각이 이

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니다. 모더니즘은 건축물을 심플하게 표현한다는 것을 염두

에 두고 설계를 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모더니즘 또한 설계를 할 때

에 아름다움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한다. 아마도 그들에게 있어서 심플함이 아름

다움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나는 건축이 항상 아름다움을 내포하

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건축들이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표현한다고 생각한다.  

 

 아름다움은 행복과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은 시각적으로 보았을 때 심리

적으로 큰 안정을 누린다. 나를 예로 들자면 건축물에서 창문의 간격이나 기둥의 

간격이 모두 일정한 것에서 안정을 느낀다. 강박증 때문에 이렇게 느껴지는 걸지도 

모르지만 나는 무언가 질서가 있고 규칙적인 것에 안정감을 느낀다. 또한 좁은 길

을 볼 때는 마음 한구석이 답답함을 느끼고 웅장한 성당 안이나 넓은 공간을 보면 

마음이 뻥 뚫리는 느낌을 받는다. 아마도 이런 건축물의 장식에서 마음의 안정감을 

찾고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행복이란 멀리서 찾는 것이 아

닌 근처의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집, 기억과 이상의 저장소’라는 소주제의 글에서 “기억하려고 건물을 짓는다.”는 

말이 있었다. 사람들이 자신의 업적이나 무언가를 남기기에는 건축만한 것이 없는 

것 같다. 오랫동안 남길 수도 있으며 후세에 보여줄 수도 있고 의사소통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억하려고 건물을 짓는 것에는 큰 단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에게

는 누구나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고 과시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있다. 이런 생각들

이 건물을 지을 때 건축물에 들어가면 과시하기 위해 더 커지고 욕심을 내서 건축

을 하면 왜곡되고 건축물의 참 의미가 들어가지 않게 된다. 이렇게 지어버리면 후

세에 가서도 내용이 왜곡되고 알리려고 하는 의미가 알려지지 않거나 다른 내용으

로 알려지게 되어 버려 무의미 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건축을 할 때는 항상 신중하

고 욕심을 버리고 그 내용에 충실하게 건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건물의 미덕에서는 질서, 우아, 일치, 자기인식이 있다고 한다. 건물의 미덕 중에

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질서와 비율이다. 먼저 질서는 책에서는 대칭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 하고 있지만 나는 대칭과 간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칭되

는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들은 대부분 설계하기 힘들고 짓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책에서 보여주듯이 오히려 더 쉽고 짓기 편하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 나도 책을 읽

으면서 알았지만 대칭이 들어가서 건물이 질서가 유지되고 더욱 웅장해지고 아름답

게 변한다는 것을 깨 닳았다. 또한 그 간격을 너무 넓게도 아닌 좁게도 아닌 적정

한 거리를 유지해야 그 대칭의 아름다움이 최고조에 이른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비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비율 중에서도 황금 비율이라고 A4용지의 비율이 

최고의 비율이라고 한다. 이 비율이 쓰였을 때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준다

고 한다. 이렇게 비율이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의 안정감을 주게 해서 사람이 건

축물을 보았을 때 심리적으로 더욱 편하게 해서 그렇다. 이 비율은 과학적으로도 

인증된 만큼 건축에 있어서 꼭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들의 미래에 대해서 나왔는데,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그

래서 들에 대한 나의 생각을 이야기 해보고 싶다. 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없어서 안 

될 존재이다. 들이 있기에 우리의 행복도 존재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건축을 통해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들은 건축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우리에게 장소

를 제공하기 때문에 들은 우리에게 있어 소중하다. 행복을 찾아가기 위해 건축을 

한다면 들에게 있어서도 아쉽지 않은 선택일 것이다. 책을 읽고 리포트를 쓰면서 

건축에 대한 내 생각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다. 내 생각을 정리해 보자면 건축에

는 단순한 건축이든 복잡한 건축이든 장식이 많이 있거나 없거나 아름다움은 항상 

존재 한다고 생각하고 아름다움을 통해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건축을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